
취소 인쇄하기

[단독]판문점 견학 재개된다…이르면 오는 20
일부터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

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로 잠정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
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잠정중단한 판문점 견학을 유엔사와의 협의 하에 재개할 준
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화, 수, 금 일주일에 3번 견학이 이뤄질 전망이다. 

판문점 견학은 2019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차원에
서 전면 중단됐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고 지난해 11월 1년여 

유사 견학시설 영업 재개한 상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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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 접어들면서 한 달여 만
에 중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미 박물관, 고궁 등 유사 견학시설이 영업하는 
상황에서 판문점 역시 견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유엔사 쪽에서도 비
슷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재개 당시에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판문점 견학이 허용됐다. 

물론,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19 상황이다. 이달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지
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625.1명이다. 이는 거리두기 기준상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판문점 견학 재개 시도 역시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일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일일 견학인원은 이전(40명)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1회 관
람 인원수를 축소해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고 관람 간격 역시 이전보다 확대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체온계,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시설·차량을 정기 소독한
다. 

판문점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이 진행된 곳이다. 이후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의 공동경비구역
으로 지정돼 한국과 북한 쌍방의 행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
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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